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6월 30일(목)
총 4매

담당
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당자

∙자연환경팀장 박성현 ☎440-3531
∙담당자 원수진 ☎440-3534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에는 10만여 마리 물새가 산다
-  30일, ‘송도갯벌(람사르습지)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 정기조사 최종보고회’ 개최 -

 - 1년간 물새 정기조사 통해 송도갯벌 중요성 강조 - 

인천광역시는 30일(목) 오후 3시, 송도 G-타워 8층 회의실에서 동아시

아-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(EAAFP) 사무국 함께 ‘송도갯벌(람

사르습지)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 정기조사 최종보고회’를 개최했다

고 밝혔다. 

이날 보고회에는 조사 수행기관인 ‘저어새와 친구들’을 비롯해, 인

천경제자유구역청, 연수구·남동구청, 국립생태원과 민관 기구 및 국

제기구로 이뤄진 인천저어새공존협의체, 저어새 및 물새 보전 관련 

시민단체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.

송도갯벌은 철새서식지로서의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동아시아-대

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(Flyway Network Site, FNS) 및 람

사르 습지로 등재돼 있다. 2019년부터는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

지의 자매서식지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의 마이포 습지와 관계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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맺고 있다. 

이러한 국제적 자매서식지 결연 아래,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EAAFP 

사무국은 조사 수행기관과 함께 송도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과학적

으로 확인하기 위해, 2020년부터 매월 2~3회씩 송도갯벌 및 주변 지

역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. 

모니터링 결과, 송도갯벌에는 총 91종 102,692개체 물새가 있는 것으

로 확인됐으며, 물새 포함한 천연기념물 10종*, 멸종위기종 15종**의 

새가 관측됐다. 

* 노랑부리백로, 노랑부리저어새, 저어새, 원앙, 황조롱이, 매, 검은머리물
떼새, 참매, 잿빛개구리매, 황새

**1급 멸종위기종(5종): 저어새, 노랑부리백로, 매, 청다리도요사촌, 황새
2급 멸종위기종(10종): 검은머리갈매기, 알락꼬리마도요, 검은머리물떼
새, 큰기러기, 붉은어깨도요, 노랑부리저어새, 흰목물떼새, 큰말똥가리,
참매, 잿빛개구리매이다.

해당 최종보고회에서는 정기조사 결과 보고와 함께, 매립으로 인한 

물새 휴식지 손실, 무분별한 레저활동으로 검은머리물떼새 번식 방해 

등 송도갯벌 조사 시 확인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.

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“올해도 송도갯벌 모니터링 추진과 동시에,  

연구조사 활동들을 지원하겠다”면서 “팬더믹 상황 변화에 따라 홍

콩정부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전문가들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더욱 

박차를 가해 추진해갈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 

한편, EAAFP 사무국은 2009년 송도에 유치한 국제기구로, 시는 

EAAFP와 함께 송도갯벌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, 저어새 등 

물새 보전을 위하여 2020년부터 연구조사 활동 및 교육, 대중인식 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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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다.

그 성과로는 ▲최근 2년 동안 2회에 걸쳐 인천광역시와 홍콩특별자치

구 정부가 두 도시 간 활동을 동아시아 여러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했

던 ‘인천-홍콩 이동성물새와 그 서식지 보호 협력 동아시아-대양주 

철새이동경로 저어새 보전 국제포럼’ ▲2022~2021년 저어새 모니터

링 ▲위성추적장치, 가락지 등을 통한 저어새 서식지 이용 연구 ▲ 

국문, 영문 최종보고서 발간 ▲저어새 교구 제작 ▲세계의 습지 및 

물새 교육자료를 목록화해 EAAFP 홈페이지에서 제공 ▲인천광역시를 

주축으로 한 저어새 보전 협의체 활동 추진 ▲송도갯벌 저어새 등 이

동성물새 정기조사 등이 있다.

<사진> 관련사진

※사진출처: EAAFP(저작권: 오흥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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